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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넘어 사업화 결실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통해 기술 실용화…설비 구축·제품 개발 등 단계별 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기업 성장·농업 현장 변화 잇는 선순환 구조 구축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연구개발(R&D) 우수 성과가 민간기업 성

장과 농업 현장 혁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에 그치지 않고 맞

춤형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연구개발(R&D) 성과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

진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이전돼 농업기술 실용화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농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

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 

 

 이를 위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성능 검증 등을 지원해 시

장 진입을 돕는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과 생산설비 구축, 생산 공정 개선 

등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103개 기업에 약 99억 원을 지원, 2024~2025년 

매출은 약 214억 원에 달했고, 신규 일자리 129개가 창출됐다. 

 △기술이전부터 제품 개발·사업화까지 전(全)주기 지원= 국립원예특작과

학원이 개발한 ‘간 손상 예방 기능성 발효흑삼 추출물’ 기술을 이전받은 

ㅇ업체는 기존 홍삼 제품을 흑삼으로 바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극대화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다. 



 특히 편의성과 기능성을 살린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인 결과, 

2025년 기준 약 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원기업부터 농업인까지 체감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국립축산과학원의 

‘소 행동형 발정 인식 시스템’ 기술을 이전받은 ㅇ업체는 인공지능(AI) 기

술을 탑재한 탐지용 카메라를 통해 가축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정 

등 이상징후를 실시간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도입한 한우 농가 30곳에서는 난산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율이 기존 

25%에서 5%로 줄었고, 소 넘어짐 사고로 인한 폐사율은 10%에서 1%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한우 농가의 노동력과 인건비 50% 절감이라는 경영 

효율화로 이어졌다.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 생산과 양산 실현=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제조

하는 ㄴ업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황기 발효물 추출 기술을 활

용한 피부 미백 패치를 개발했다. 

 또한, 생산 공정 자동화 및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해 생산 효율이 60% 향

상되고 생산 원가 20% 절감이라는 성과를 냈다. 지역 농가에서 황기·상황

버섯 등 원료를 조달해 우리 농산물의 산업적 활용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기술이전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 수요를 살피고, 생산 공정 개선과 판로 개척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장기창 과장은 “우수 사업화 사례를 발굴·확산해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농업·농촌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나아가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개요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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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개요

1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사업목적

❍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공공기술의 상용화 전주기 지원으로
우수성과의 현장 확산 및 산업적 진흥 도모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6기준) 총 사업비 21.38억원, 29社

❍ 지원대상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이전업체

❍ 지원내용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제품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청유형에 따라 업체당 지원금 70백만원 내외 지원
※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50%, 자부담금 50% 별도

 세부내용

【유형별 지원단계】

① (유형1) 성과확산형 (사업기간: 1년, 차년도 연계 시 최대 2년)

- (1단계) 사업화모델개발, 시제품개발, 시장테스트 지원(70백만원)
→ (2단계) 우수과제 대상 차년도양산·판로·마케팅등추가지원(40백만원)

② (유형2) 신속도약형 (사업기간: 1~2년)

※ (신청대상) ▶ 기술이전 선납기술료 10백만원 이상
▶ 전용실시 기술이전 계약체결 中 해당되는 기업

- 사업화 모델개발, 시제품개발, 제품양산, 마케팅(유통‧판로), 기업
성장(투자유치/M&A/IPO)까지 종합지원 추진(70백만원/연)



2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목적

❍ 농식품 분야 우수R&D성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및 공정고도화 지원으로 기업매출 증대 및 혁신성장 견인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6기준) 총 사업비 15억원, 8社

❍ 지원대상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이전업체

- 농촌진흥청 등 R&D.성과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이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실적을 보유한 업체

❍ 지원유형 : 투자기업 참여형, 기업단독형

< 유형별 총사업비 구성 예시 >

A유형 투자기업 참여형 B유형 기업 단독형

* 주관기관 부담금 중 현금은 업체 부담금 1억원의

10% 이상인 1천만원 이상

* 주관기관 부담금 중 현금은 업체 부담금

2억원의 65% 이상인 13천만원 이상

 지원내용

❍ 농촌진흥청 등 기술이전제품의 품질개선,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

도입, 품질·성능 향상, 제품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업체당 지원금 최대 2억원 지원


